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기행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계획하여 건립한 자연사 박물관이다.


1층에는 인간과 자연관, 자연사 도서관, 카페테리아, 기념품 점, 시청각실 그리고 가상 체험 실이 있다. 1층은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를 보여주며 또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또한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1층 중앙 홀에는 거대한 공룡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1층에 로비에 들어서자 마자 ‘윽!’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된다.

2층에는 생명 진화관, 기획전시실이 위치해 있다. 2층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출현 했는지와 어떻게 진화해는 지를 보여주고 어떤 종류의 공룡이 있었는지를, 지구의 연대기를 보여준다.  또한 수중생물의 다양성과 육상생물의 다양성, 인간의 출현 마지막으로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여준다.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여주는 사라져가는 생물에서는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져가는 지를 보여준다.

3 층에는 지구환경관, 공룡 공원 그리고 미로 공원이 있다. 3층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탄생 하였는지와 지구의 구조, 어떤 물질로 지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여러 개의 텔레비전과 거울을 이용한 역동하는 지구는 매우 대단하다. 3층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땅의 역사와 지질 현상, 동굴, 광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사에 대해서 매우 쉽게 하도록 역사적 흐름에 맞추어 전시물을 전시해 놓고, 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들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준다.
